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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포츠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 시키는 데는 선수들의

체격, 체력, 기술 수준 및 정신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스포츠에서의 경기력은 크게 기술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기술적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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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과 스트레스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대한유도회에 등록된 대학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8개 대학 유도선

수 249명을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과 IBM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학유도 선수들의 스트레스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유도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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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out the effect of self-confidence and stress on University Judo 

Athletes performance. For this study, 249 participants of University Judo team athletes were sampled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 To process data, AMOS 23.0 and SPSS PC+23.0 Version statistical program for 

WINDOWS were used an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uch processes and method of the study as abo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discovered that self-confidence had static influence to athletes 

performance. Secondly, the stress did not affect the athlete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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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경기의 승패에 전체적인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심리적 요인이다. Cratty는 운동

선수들은 비 운동선수들에 비해 정신생활이여러 측면에

서 다르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시합 전, 심리적 상태는 운

동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 유도는 특히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며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로서 현장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시합이부정적으로 즉시

끝날 수 있어 불안, 초조, 압박 등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

을 크게 받는종목이며, 반대로자신감의 유무에 따라 경

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또한, 시합

전 심리적 상태 및 정신적 준비는 운동수행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수자신의 심리상태에대한 특성파

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도선수들에게 정신력

과 심리적인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을 분석하고, 자신감을 갖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경기

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가

경기력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되

고 있으며, 선수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경기

력이 저하되는데 운동 중단, 수면장애, 부상, 흥미상실,

그리고 경기력변화 등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병현은 선수들이 시합 시

겪게 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선수들의부정적 정서를

상승시킴으로서근육긴장, 주의집중 실패, 각성조절실패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2]. 이우만도 스포츠 경쟁 상황에서 선수의 스트레스

상태는기록과운동수행에많은영향을미치게되는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자신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는 경기 수행능력을

급격히떨어뜨리는부정적인작용을한다고주장하였다[3,4].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 중 우수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심리기술이 바로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마음상태를 나타내

는데 자신감의 높고 낮음이 동기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수선수들은 실제 경기나 훈

련 시에 자신감 있는 말과 행동을 보이며 자신감이 없는

선수들은 자신의 성취에 소극적이며 자신의결점과 부딪

쳐야 할 장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 집착한다. Cox는

기능수준에 따라 자신감은 우수 집단이 비 우수 집단보

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5], 이근

춘은 골프종목에서 자신감은 운동 기술 수행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론은 성

공을 경험해 본 엘리트 선수들은 성공을 경험해보지 못

한 엘리트 선수들 보다더욱 더강한자신감을갖고있음

을 제시하였다[7,8,9].

자신감에 대한연구 중 성별에대한 연구는 매우관심

을 끄는 연구 주제인데 이러한 성별 문제는 문화적 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자신감의 성별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10]. 또한

이상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자신감과의 인과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11,12,13,14,15]들도 사격, 검도, 축구, 테니스,

골프 등 많은 종목별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상태가영향을 많이 미치는유

도 종목에서 대학유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리요인이 경

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과 스트레스가 경기력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심리적 기술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도 현재 대한유도회에 등록

된 대학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유도팀이 있는 8

개의대학교에서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283명을표집 하였다. 이중 불성실기입 및부

적격한 설문지 34부를 추출하여 제외한 후 249부의 설문

지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결과처리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일반적특성은<Table 1>에제시된바와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85 74.3

Female 64 25.7

Grade

1 grade 91 36.5

2 grade 84 33.7

3 grade 55 22.1

4 grade 19 7.6

Prize-winning

National level 126 50.6

Province level 60 24.1

No prize winning 63 25.3

Athletes

Career

Less than 5 years 87 34.9

5-10 years 112 45.0

More than 10 years 5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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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도구

본 연구는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과 스트레스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독립변인인 자신감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항과 종속변인인 경기력에 관련된 문항으로 나

누어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유도 관련학과 교수 3명, 스포츠 심리학 분

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명 등 총 5명의 전문가와 상의하

SRW S.E. C.R. sig reliability

Self-confidence

c3 ←

Leadership Coach

.709

.831
c5 ← .762 .094 11.343 .001

c8 ← .735 .099 10.942 .001

c12 ← .766 .096 11.399 .001

c4 ←

Proven ability

.793

.838c9 ← .770 .075 12.576 .001

c13 ← .828 .083 13.644 .001

c2 ←

Social support

.700

.832
c7 ← .711 .093 10.625 .001

c11 ← .765 .106 11.387 .001

c15 ← .803 .098 11.937 .001

c1 ←

Physical/mental

preparation

.679

.789
c6 ← .701 .094 10.011 .001

c10 ← .730 .104 10.379 .001

c14 ← .679 .105 9.721 .001

χ²=254.775, df=84, p=.001, SRMR=.046, ,CFI=.922, TLI=.902, RMSEA=.091

stress

s1 ←

Complaints

practice and

guidance

.820

.950

s2 ← .878 .070 17.309 .001

s3 ← .906 .066 18.230 .001

s4 ← .901 .064 18.034 .001

s5 ← .759 .066 13.879 .001

s6 ← .820 .067 15.529 .001

s7 ← .785 .066 14.557 .001

s8 ← .835 .073 15.987 .001

s10 ←

Academic and

career concerns

.645

.904

s11 ← .866 .124 11.424 .001

s12 ← .864 .122 11.404 .001

s13 ← .791 .122 10.667 .001

s14 ← .885 .125 11.600 .001

s15 ←

Competition

content and

functionality

complaints

.776

.927

s16 ← .814 .068 13.985 .001

s17 ← .866 .071 15.133 .001

s18 ← .902 .068 15.958 .001

s19 ← .840 .068 14.560 .001

s20 ← .756 .068 12.768 .001

s21 ←

Privacy complaint

.737

.912

s22 ← .786 .081 12.465 .001

s23 ← .903 .082 14.460 .001

s24 ← .846 .085 13.505 .001

s25 ← .839 .084 13.381 .001

χ²=634.679, df=246, p=.001, SRMR=.063, CFI=.925, TLI=.916, RMSEA=.080

Athletes

Performance

p1 ←

performance

.725

.818p3 ← .795 .108 11.477 .001

p4 ← .810 .110 11.651 .001

p5 ← Competition

Satisfaction

.827
.851

p6 ← .895 .078 14.381 .001

χ²=3.180, df=3, p=.001, SRMR=.011, CFI=1.000, TLI=.999, RMSEA=.016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study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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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용 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 작성

하였으며 3페이지로 구성하여 총283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신감 척도는 Vealey, Hayashi 그

리고 Giacobbi가 개발한 스포츠 자신감 설문지(Sources

of Sport Confidence Questionnaire)를 김원배가 타당성

을 검증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6,17].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 척도는 오윤경과 이강헌

이 개발하고 김정완, 김예은, 문한식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8,19].

경기력은 양성지, 정진배, 최봉암이 사용하고 박태원

이 엘리트 유도선수를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

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20,21,22,23].

2.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α값을 산출하였다. 적합도는

χ²검증,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disual),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

수를 이용하였다. χ²검정은 유의도 값이 .05보다 크고,

CFI, TLI는 .90이상, SRMR과 RMSEA는 각각 .08이하,

.10이하일 때 적합도가 좋은것으로본다[24,25]. 먼저 자

신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χ²=254.775,

df=84, p=.001, SRMR=.046, CFI=.922, TLI=.902,

RMSEA=.091로 나타나 χ²지수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적

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의

Cronbach's α계수는 .789-.838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²=910.449, df=269, p=.001, SRMR=.065, CFI=.885,

TLI=.871, RMSEA=.098로 나타나 SRMR을 제외한적합

도 지수가 적합하지 않아 표준화계수와 SMC값을 확인

하여진로와 학업고민 1문항을 삭제하였다. 삭제 후 적합

도는 χ²=634.679, df=246, p=.001, SRMR=.063, CFI=.925,

TLI=.916, RMSEA=.080로 나타나 χ²지수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도의 Cronbach's α계수는 .904-.950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력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²=39.829, df=8,

p=.001, SRMR=.039, CFI=.959, TLI=.923, RMSEA=.127

로 나타났다. RMSEA 적합도 지수가 적합하지 않아 표

준화계수와 SMC값을 살펴보고 경기수행 1문항을 삭제

하였다. 이후적합도는 χ²=3.180, df=3, p=.001, SRMR=.011,

CFI=1.000, TLI=.999, RMSEA=.016으로 나타나 χ²지수

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의 Cronbach's α계수는 .818-.851로 나

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

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변인간의 상관분석

변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자신감과 경

기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감의

코치의 지도력과 사회적 지지에서 얻는 자신감은 경기력

의 경기수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경기내용과 기능불만에 의

한 스트레스는 경기수행력과 경기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01).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Kline이 제시한

.85보다 작게 나와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26].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Table 4>와 같이 적합도는 χ²(df)=137.724(32)/p=.001,

SRMR=.094, CFI=.925, TLI=.895, RMSEA=.115로 나타

났다. SRMR, CFI지수를 제외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

지 않아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 M.I)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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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의 오차항 간에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여 초기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지수를 살펴보고 e6-e8의

공분산을 설정한 후 적합도는 χ²(df)=108.992(32)/p=.001,

SRMR=.059, CFI=.946, TLI=.924, RMSEA=.097로 나타

나 χ²검증을 제외하고적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2 가설검증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과 스트레스가 경기력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인간의 표준화계수가

.084(t=2.918, p=.004)로 자신감이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정(+)적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

학유도선수들의 스트레스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두 변인간의 표준화계수가 -.085(t=-1.276,

p=.202)로 스트레스가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유도선수들의 자신감과 스트레스가 경

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앞

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유도선수의 자신감은 경기력에 유의한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자신

감은 운동수행능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7], 이는 운동수행 과정에서 선수들의 자신감은 성공적

운동수행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와 반대로 선

수들의 자신감의 결여는 실제 운동수행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7,28]. 예를 들어, 스포츠 계에

서는 흔히 1등과 2등 선수들 간에는 종이 한 장의 실력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또한 운동선수들을 지도하

다보면 예선전 경기에서 그 어떤 뛰어난 선수라고 할지

라도 모두 이기면서 정작 입상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인 8강전 경기에서는 매번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종종볼 수 있다. 이렇듯스포

츠에서 비슷한 수준의 운동기능을 보유한 선수들 간에는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Leadership Coach 1

2.Proven ability .711*** 1

3.Social support .805*** .689*** 1

4.Physical/mental preparation .726*** .694*** .797*** 1

5.Complaints practice and guidance -.167** -.205*** -.223*** -.242*** 1

6.Academic and career concerns -.121 -.033 -.106 -.097 .538*** 1

7.Competition content and functionality

complaints
.116 .213*** .151* .186** .287*** .617*** 1

8.Privacy complaint -.026 .028 .010 .009 .516*** .595*** .610*** 1

9.performance .133* .045 .147* .069 .008 -.007 -.152* -.047 1

10.Competition Satisfaction .051 -.092 .005 -.060 .046 -.029 -.236*** -.041 .784*** 1

*p<.05 **p<.01, ***p<.001

<Table 4> The goodness of fit of SEM

The goodness of fit χ² df p SRMR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137.724 32 .001 .094 .925 .895 .115

Correction Model 108.992 32 .001 .059 .946 .924 .097

<Table 5> Hypothesis testing & The goodness of fit of SEM

Estimate(SRW) S.E. C.R.(t) p

self-confidence → athletes performance .257(.084) .088 2.918 .004

stress → athletes performance -.085(-.085) .067 -1.276 .202

The goodness of fit of SEM: χ²=108.992 df=32, p=.001 SRMR=.059 CFI=.946 TLI=.924 RMSEA=.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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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기술보다 심리적 기술의 차이로 인해 승패가 결

정되는 경우가 많은데[29], 이러한 심리적 기술 가운데

대표적 요인이 선수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연구결과는 운동수행과정에서 대학유도선수의 자

신감이 높아질수록 경기수행 및 경기만족 등과 같은 자

신의 경기력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육상선수들이 코치의 지도

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인지된 경기력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김석일과 정범철의 연구결과

[30]와 태권도선수의 스포츠자신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설수황, 여인성 및 김범준 연구

결과[31]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스포

츠자신감이 선수들의 경기력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들

의 목표성취를 위한 각 종목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골

고루 갖추어야 하며[30], 이를 위해 선수들은 평상시 훈

련 상황에서 신체적 훈련과 더불어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심상훈련이 접목된 체계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1]. 결국, 본 연구는 대학유도선수들의경

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종목과 관련된 지식적 및 기

능적 능력과 더불어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심상적 훈

련이 접목된 체계적 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ealey는 스포츠에서 심리적 자신감을 형성 하는 데

는 코치의 지도력, 사회적지지, 신체적 및 정신적 준비,

능력입증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32]. 그리고 이

는 선수의 자신감 제고를 위해무엇보다 스포츠지도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다. 즉, 스포

츠 현장에서 지도자는 각 종목에서 요구되는 체력, 기술,

전술, 전략 등과 관련된 다각적 지도력[33]을 토대로 선

수들이 경쟁을 통해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경기에 임하는 준비과정에서의 긍정적 피드백과격려 등

을 통해 선수들의 자신감을높여줄수 있도록 해야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대학유도선수들

의 능력입증, 코치의 지도력, 사회적지지, 신체 및 정신적

준비의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경기수행 및경기만족의 경

기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유도 선수들의 스트레스는 경기력에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

등학교 축구선수의 운동스트레스가 인지된 경기력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지묵의 연구결과[13]와 중등학

교 태권도 선수의 스트레스가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최용철의 연구결과[34]와 상반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기인을 선행연구들을 토

대로 살펴보면, 박태원의 연구에서는 운동경력이 높아질

수록 운동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23],

정원용의 연구에서는 운동경력이 적은 선수들보다 운동

경력이 오래된 선수들이 운동관련 스트레스 및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35]. 결과적으

로 평균 선수경력이 7년이 넘는 비교적 오랜 운동경력이

보유한 대학유도선수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

기에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유도 선수들이 앞서

보고된 선행연구들[13, 33]의 대상들보다 운동경력이 높

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지도와 연습불만, 진로와 학업고

민, 경기내용과 기능불만, 사생활 불만의 스트레스를 비

교적 적게 받아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있다. 그리고 이는 오랜선수경

력을 보유한 직업씨름선수의 사회적, 인간적, 정서적, 운

동적 스트레스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정원용의 연구결과[35]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살

펴본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본 연구결

과와 달리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요인이며[36,37,38,39],

특히, 운동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경기수행능력을 급격

히 떨어뜨리는 부정적 심리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다[4].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

도한 스트레스는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에 스트레스를극복할 수 있

는 심리기술 훈련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

다. 결국, 이연구결과를비롯한 선행연구들을통해 알수

있듯이 선수들의 시합 전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 있

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훈련방법의 개발하는 등의 대학

유도지도자를 비롯한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다각적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과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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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하는 목적으

로 수행되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학유도 선수들의 스트레스는 경기력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학유도 선수들의 자신감은 경기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

학유도 지도자는 선수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경기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

인 유의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경기력을 형성하는

심리적 요인 중 스트레스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선수

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

기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후속연구를 위한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력 향상을 위한 자신감 형성및 훈련방법등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가 경기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이에 대한구체적인 이해를 도울수 있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스트레

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현장

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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